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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철근의 부식에 영향을 미치는 염소이온 제한 기준은 수용성 염소이온에

대하여 결합재 중량비를 기준으로 노출범주 및 등급에 따라 최대 1.00 %로 제한하고 있다. 산 가용성

추출방법과는 달리 수용성 추출방법의 경우 24시간 방치하는 과정이 존재함에 따라 실험의 소요시간이 긴

단점이 존재한다. 본 연구에서는 배합단계에서 혼입되는 염소이온의 총량과 추출수의 온도를 변화시켜

추출비율을 분석하였으며, KS F 2715: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 분석 시험방법과의 비교를

진행하였다. 내부 혼입 염소이온 총량이 증가함에 따라 염화물 추출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,

100℃의 증류수로 5분간 가열하여 바로 추출한 결과와 5분간 가열 후 24시간 방치하여 추출한 결과 사이의

비교적 균일한 차이가 발생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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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 론

해양환경이나 제빙화학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내 철근의 부식은 콘크리트구조물의

내구성 감소 및 사용수명 조기 종료의 원인이 되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내구성 확보를 목적으로 철근콘크리트에

대하여 염화물함유량 기준치를 제시하고 있다. 국가건설기준 및 콘크리트표준시방서 등에 의하면 콘크리트

구조물 시공 시 허용 가능한 염소이온함유량을 노출범주 및 등급에 따라 수용성 염소이온으로 한정하여 최대

1.00%(결합재 중량비)로 제시하고 있다. 기존 연구에 의하면 시멘트 매트릭스 내 염소이온은 C3A 및 AFm

등의 영향으로 화학적 고정화가 진행되거나, C-S-H gel 등의 영향으로 물리적인 고정화가 진행되는 것으로

보고되고 있다. 또한, 고정화 되어있는 염소이온은 고정화의 종류와 시멘트 매트릭스의 특성 및 염소이온

총량에 따라 수용성/산 가용성 염화물 추출방법으로 추출되는 비율이 상이한 결과들이 존재한다. 시료의 계량,

가열, 여과의 순으로 진행되는 산 가용성 추출방법과는 달리 수용성 추출방법의 경우 24시간 방치하는 과정이

존재함에 따라 실험의 소요시간이 긴 단점이 존재한다.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배합단계에서 혼입되는

염소이온의 총량과 추출수의 온도를 변화시켜 추출비율을 분석하였으며, KS F 2715: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

재료의 염화물 분석 시험방법과의 비교를 진행하였다.

2. 실험방법

본 연구에서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(OPC)를 사용하였으며, 물-시멘트 비 40%로 페이스트 시편을

제작하였다. 페이스트 배합단계에서 시멘트 질량 대비 0.2%, 0.5%, 1.0%의 염화물을 혼입하였으며, 이후 28일간

양생을 실시하였다. 양생된 시료를 분쇄하여 850㎛ (No. 20) 체 통과한 분말을 사용하였으며, (50 ± 1)mL의

시약용 증류수로 시료를 분산시켜 각각 25℃와 100℃로 5분간 유지 및 거름종이를 이용하여 여과하였다. 이후

실험과정은 KS F 2715에 따라 진행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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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실험결과

실험에 따른 시멘트 매트릭스 내 수용성 염화물량 추출결과는 그림 1과 같이 나타내었다. 염소이온 내부

혼입량이 결합재 중량비 기준 각각 0.2%, 0.5% 및 1.0%로 증가함에 따라 25℃와 100℃의 증류수로 추출한

결과 및 KS F 2715 방법에 따른 추출 결과의 추출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. 100℃의 증류수로

추출한 추출비는 24시간 방치과정이 생략되었음에도, KS F 2715 방법에 따른 결과와 비교하여 8% 정도의

비교적 균일한 차이가 발생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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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1. 추출 방법에 따른 수용성 염화물 비율

4. 결 론

본 연구에서는 추출온도에 따른 수용성 염화물 비율 분석을 위하여 염소이온 총량 및 추출온도를

변화시켜가며 염화물을 추출하였으며,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.

1. 내부 혼입을 통한 염소이온 총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용성 염화물 추출방법의 추출비가 증가하는

경향을 나타내었다.

2. 100℃의 증류수로 5분간 가열하여 바로 추출한 결과와 100℃의 증류수로 5분간 가열 후 24시간

방치하여 추출한 결과 사이의 비교적 균일한 차이가 발생하여 추가연구를 통한 수용성 염화물의 추출

방법의 간소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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